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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위임준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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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26일부터 2017년 6월 7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5군데 종합병원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2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위임 교육 여부(t=-2.77, 
p=.006)가 위임준비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r=.4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임준비성 하부 영역과 직무만족에서는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r=.26, p=.003), 위임업무구분
(r=.45, p<.001), 위임 내용에 대한 이해(r=.35, p<.001), 위임 기술(r=.34, p<.001) 간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상호작용(r=.46, p<.001), 직무과업(r=.36, p<.001), 전
문직업적 수준(r=.33, p<.001), 행정(r=.31, p<.001), 보수(r=.20, p=.026)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효과적인 위임을 위해서는 학교와 간호현장에서 위임 기술을
포함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legation preparedness and job satisfaction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Data were collected from 126 nurses who had been working 
in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of fiv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May 26 to June 7,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delegation educa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legation preparedness (t=-2.77, p=.006).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delegation preparedness and job satisfaction (r=.43, p<.001).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understanding the task (r=.26, p=.003), delegation of the task classification (r=.45, p<.001),
understanding the delegation (r=.35, p<.001), and delegation skill (r=.34, p<.001), which are the 
sub-domains of delegation preparedness. Delegation preparedness wa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interactions (r=.46, p<.001), task requirement (r=.36, p<.001), professional status (r=.33, p<.001), 
administration (r=.31, p<.001), and pay (r=.20, p=.026), which are sub-domains of job satisfact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schools and clinical settings to provide continuous education to improve 
the delegation preparedness for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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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자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가
족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무엇보다 비전문 인력이 간호
사의 통제 없이 일부 행위를 수행하게 되어 감염문제 혹
은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 이에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감염문제와 안전문제 등 입
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간호·간
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3개 기관의 1,423개 병상
에서 시작하여 2018년 12월에 37,000개 병상까지 확대
되었다[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간호인력이 팀으
로 간호·간병을 포함한 전문적인 입원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며[4], 간호사 1명이 환자 10-30명을 간호하던 기존 
입원 서비스[2]와 달리, 간호사 1명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는 5-7명, 종합병원에서는 7-12명의 환자를 간호함으로
써 직접간호행위시간이 증가하여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접간
호행위시간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1인당 327.8분으로 
일반 병동에서의 290.9분에 비해 36.9분의 시간이 더 증
가하였고, 증가한 업무는 위생보조, 배뇨·배설업무, 안전
간호 및 활동보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5]. 특히 환자 안
전 지표인 욕창과 낙상의 비율이 감소되었고,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등의 병원감염 발생율이 감소되었다
[3,5].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이용한 환자는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보다 간호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6],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더 
내더라도 재이용 하겠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7]. 그러나 환자들의 사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감정노동이 더 높고,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8], 직무만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10].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시행 초기 6개월 시점에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일
반병동 간호사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인간호 수행에 
따른 자율성과 창의성이 증가하고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업무의 전문적 가치가 향상되어 직무만족이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간호업무 위임이란 간
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하

고, 해당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감독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직접 수행할 업무와 위임 가능한 
업무를 판단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임한 간호사에게 있다. 그러나 위
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경우, 간호사에게 위임과 감독 
업무 범위에 대한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고[11], 
보조인력의 업무 수행이 지시한 내용과 다른 결과로 나
타났으며, 간호사의 위임 결정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12]. 반면 간호사의 교육정도와 임상 경력이 높은 
경우 간호사의 위임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13], 
간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간호조무사를 지도하
고 감독하는 것은 위임의 강화 요인이었다[14].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70% 정도
가 위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60%는 기관 내에 
위임 결정을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이 없었으며[15], 지침
이 불명확한 경우 간호업무 위임에 대해 역할 갈등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종합병원의 외래 간호사는 
업무 위임 지시에 대한 간호보조인력의 부정적인 반응에 
응대하는 대처 기술이 부족하였으며, 업무 위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위임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와 같이 
국내에서 위임에 대한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 종합병원 
외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병동의 경우, 전문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 간의 팀 
간호체계로 운영되므로 간호사들의 위임준비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위임과 직무만족 관련 연구에 의하면, 위임 기술은 간
호사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였고[14], 간
호사에게 전문적인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
게 하여[18] 위임과 직무만족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국내
에서 위임과 직무만족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수행된 연
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

로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간호
사의 효율적인 위임과 직무만족의 향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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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임관련 특성, 위임
     준비성 및 직무만족 정도를 조사한다.
1.2.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임관련 특성에 따
     른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의 차이를 파악한다.
1.2.3 대상자의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

로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제공하는 5개 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
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일반간호사이고, 수간호사나 책임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검정 시 유의수준 .05, 검정
력 .95,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인 0.3을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표본의 수는 111명이었다. 20%의 탈락률을 고려하
여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누락된 
답변이 있는 대상자 14명을 제외한 126명을 최종 대상
자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성별, 연령, 현 

근무부서에서의 경력, 병원 근무 총 경력, 근무부서, 학
력, 고용형태, 간호보조인력), 위임 관련 특성 3문항, 위
임준비성 15문항, 직무만족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위임준비성
본 연구에서는 Kærnested와 Bragadóttir [18]의 총 

20문항의 간호사의 위임준비성 도구를 Kim 등[19]이 우
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보완한 한국어판 위임준비
성 측정도구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위임에 대
한 기술 4문항,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5문항, 위임업무 
구분 2문항, 위임 내용에 대한 이해 4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척도 수준은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임 준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ærnested와 Bragadóttir [18]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63이었으며, Kim 등[19]의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8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9이었다.

2.3.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Stamps 등[20]이 42문항으로 개발하고 

Kim [21]이 21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보수, 전문직업적 수준, 행정, 
자율성, 직무과업,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 수
준은 5점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의 형태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Stamps 등[20]의 개발할 당시 Cronbach's α
=.91이었고, Kim [2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5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7년 5월 26일부터 
2017년 6월 7일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해당 병
원의 간호부서장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해당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하여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자발적 참여를 위해 각 병원의 교
육 담당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비밀 보장을 위해 
밀봉이 가능한 개별 봉투에 서면 동의서와 함께 한 부씩 
넣어 배부하였다. 작성된 설문 수거를 위해 연구자는 해
당 병원을 1주일 후 재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인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17-03-037-003)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시
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개인 정보와 익명성 보장, 
중도철회가능,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종료 후 3년 간 보관 후 폐기된다
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2.6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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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 (0.8)

Female 125 (99.2)
Age (year) 21-29 88 (69.9)

29.01±6.1530-39 27 (21.4)
≥40 11 (8.7)

Career in the current unit (month) 28.06±26.59
Total career in hospitals (month) 65.88±57.99
Education Diploma 62 (49.2)

Bachelor 60 (47.6)
≥Master  4 (3.2)

Employment 
type

Full-time 
position 125 (99.2)

Temporary 
position   1 (0.8)

Nursing assistants' age (year) (n=81) 51.19±6.50
Nursing assistants' career (month) (n=81) 45.74±43.82
Characteristics related to delegation 

Delegation Yes 116 (92.1)
No 10 (7.9)

Delegation 
education

Yes 78 (61.9)
No 48 (38.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6)

The main place 
for education 
on delegation*

University 33 (31.8) 
On-the-job 
training  46 (44.2)

Conference   5 (4.8)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4 (3.8)

Others 
(books 
materials)

 16 (15.4)

*Multiple answers available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위임 관련 특성, 위임준비
성, 직무만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
값,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위임 관련 특성에 따른 위
임준비성, 직무만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위임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평균 29.01±6.15세

이었고, 현 부서의 평균 근무 경력은 28.06±26.59개월, 
총 근무 경력의 평균은 65.88±57.99개월이었다. 학력
은 3년제 전문학사가 49.2%, 4년제 학사가 47.6%로 나
타났다.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응답은 대상자 중 81명만 
응답하였다. 근무하는 간호보조인력의 연령 및 근무 경력
을 평균치로 응답하게 한 결과, 간호보조인력의 평균 연
령은 51.19±6.50세였고, 근무 경력은 45.74±43.82개
월이었다. 위임 관련 특성에서 위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6명(92.1%)이었고, 위임 교육을 받은 사람은 
78명(61.9%)이었으며, 이 중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은 33명(31.8%)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정도
위임준비성은 5점 척도 상 평균 점수가 3.71±0.49점

이었다.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는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4.03±0.65점), 위임 업무 구분(3.90±0.68점), 위임 내
용에 대한 이해(3.58±0.59점), 위임에 대한 기술
(3.35±0.65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에 가장 높은 
문항은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영역 문항 중 ‘당신은 업
무를 왜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위임합니까?’이었
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위임에 대한 기술’ 영역 문항 중 
‘당신은 업무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였는지 간호보조인
력에게 피드백을 받습니까?’이었다.

직무만족은 5점 척도 상 평균 점수가 3.04±0.46점이
었다.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는 상호작용(3.48±0.71점), 
직무(3.26±0.60점), 전문 직업적 수준(3.07±0.71점), 
자율성(2.85±0.74점), 행정(2.74±0.68점), 보수
(2.55±0.68점) 순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위임 관련 특성에 따른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위임 관련 특성 중 위임 교육 
여부(t=-2.77, p=.006)가 위임준비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과 위임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
족의 차이는 연령, 현 근무부서 경력, 학력, 위임 여부, 위
임교육 여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Table 3).  

3.4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에 유의한 양적 상

관관계(r=.4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의 위임준비성 하부 영역과 직무만족 간에는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r=.26, p=.003), 위임업무구분(r=.45, p<.001), 
위임 내용에 대한 이해(r=.35, p<.001), 위임 기술(r=.34, 
p<.001)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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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Delegation Preparedness and Job Satisfaction                                    (N=126)
Variable  M±SD

Categories and items of for delegation preparedness 
Understanding about the task 4.03±0.65

In delegation, do you make clear who is to do the task? 3.98±0.72
In delegation, do you make clear when to do the task? 4.02±0.68
In delegation, do you make clear where to do the task? 4.05±0.75
In delegation, do you make clear why to do the task? 4.07±0.70
In delegation, do you make clear how to do the task? 4.02±0.71

Delegation task classification 3.90±0.68
Nursing auxiliaries’ skills could be better utilized with more effective delegation. 3.77±0.74
Effective delegation improves staff development and satisfaction, which results in better patient care and 
patient satisfaction. 4.02±0.80

Understanding about the delegation 3.58±0.59
I think I have received sufficient preparation to delegate through my education or at work. 3.71±0.70
I find it clear which tasks can be delegated to nursing auxiliaries. 3.90±0.73
I think I have sufficient skills to face staff ’s negative reaction when delegating tasks. 3.27±0.77
I am familiar with my legal responsibilities when delegating. 3.45±0.95

Delegation skill 3.35±0.65
Do you take account of staff’s individual skills prior to delegation? 3.56±0.89
Do you give staff feedback following delegation (e.g. praise)? 3.54±0.81
Do you seek feedback from staff on whether you have explained the task sufficiently? 3.13±0.79
Do you seek feedback from staff to improve your delegation skills? 3.15±0.90

Average 3.71±0.49
Categories of job satisfaction

Interaction 3.48±0.71
Task requirement 3.26±0.60
Professional status 3.07±0.71
Autonomy 2.85±0.74
Administration 2.74±0.68
Pay 2.55±0.68

Average 3.04±0.46

Table 3. Delegation Preparedness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Related to General and 
Delegation                                                                                      (N=1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legation preparedness  Job satisfaction

n M±SD t/F p M±SD t/F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21-29 88 54.90±7.68 1.59 .209 63.08±9.64 1.31 .275
30-39 27 57.48±6.94 66.52±10.57
≥40 11 57.36±5.55 63.73±7.30

Career in the current unit 
(month)

>5 111 55.38±7.44 1.40 .251 63.76±9.97 0.28 .759
5-9 12 58.92±6.23 63.92±8.32
≥10 3 53.33±10.02 68.00±3.61

Total career in hospitals 
(month)

>5 76 54.64±7.49 1.43 .237 63.67±9.28 0.71 .546
5-9 24 57.96±8.75 64.13±13.44
10-14 18 56.17±5.20 66.06±6.24
≥15 8 57.38±5.32 60.13±6.45

Education Diploma 62 55.87±8.13 0.01 .922 63.60±11.20 0.07 .936
Bachelor 60 55.53±6.66 64.20±8.22
≥Master 4 54.50±8.19 63.25±5.91

Characteristics related to delegation

Delegation Yes 116 55.61±7.16 -0.28 .779 63.57±9.88 -1.20 .232
No 10 56.30±10.38 67.40±6.72

Delegation education Yes 78 57.06±7.45 -2.77 .006 64.71±10.00 -1.23 .221
No 48 53.40±6.82 62.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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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legation Preparedness and Job Satisfaction                           (N=126)
Job 

satisfaction Interaction Task 
requirement

Professional 
status Administration Pay Autonomy

r (p) r (p) r (p) r (p) r (p) r (p) r (p)

 Delegation 
 preparedness .43 (<.001) .46 (<.001) .36 (<.001) .33 (<.001) .31 (<.001) .20 (.026) -.10 (.259)

 Understanding  
 about the task .26 (.003) - - - - - -

 Delegation task 
 classification .45 (<.001) - - - - - -

 Understanding 
 about the delegation .35 (<.001) - - - - - -

 Delegation skill .34 (<.001) - - - - - -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상호작
용(r=.46, p<.001), 직무과업(r=.36, p<.001), 전문직업
적 수준(r=.33, p<.001), 행정(r=.31, p<.001), 보수
(r=.20, p=.026)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
사의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
적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위임 관련 특성에서 
간호사들이 학교 또는 병원에서 위임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9%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학부 교육을 
통해 받은 비율은 30.8%에 해당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
서의 간호사들이 위임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학습하기보
다 임상경험에 의한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내 문헌과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 일반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위임 교육과 학부 교육에 대
한 응답이 각각 67.1%, 52.8% [19]를 나타냈고, 상급종
합병원 외래간호사는 56.7%, 40.0% [17]를 나타냈다. 반
면 국외에서는 아이슬란드 간호사의 96%가 학교 또는 
병원에서 위임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80%가 학부 교육
을 통해 받았다고 보고되었다[18]. 이와 같은 수치는 국
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임에 대
한 교육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간호관리학 학습목표에 업무에 대한 위임이 제시되지 않
았음을 볼 때 대학마다 위임 교육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며, 무엇보다 위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위임

준비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71±0.49점이었고 같은 도
구를 사용한 상급종합병원 외래간호사는 3.77±0.16점
[17]으로 제시되어 국내 간호사의 위임준비성 정도가 유
사한 분포임을 나타냈다. 위임준비성 문항 중 가장 낮은 
문항은 ‘위임에 대한 기술’ 영역 중 ‘당신은 업무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였는지 간호보조인력에게 피드백을 받습
니까?’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종합병원 일반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피드백과 관련된 문항의 점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아이슬란드 간호사
의 대부분이 피드백과 관련된 문항의 점수가 낮게 나타
났으며, 신규간호사는 위임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효과
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미국에서의 신규간호사들은 36가지 간호기술 숙련
도에 대한 평가 중 위임 기술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22], 영국의 신규간호사들 또한 위임에 대한 미숙한 태
도를 나타내 위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23].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의 간호사
들은 학교나 병원에서 위임 교육을 받았으나 실무 현장
에서 위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위임 기술의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24]. 이러한 결과는 Wagner 
[13]가 지금까지 위임에 대한 교육이 위임 가능한 업무의 
규명에 중점을 두어왔고, 피드백 및 의사소통 등 위임 기
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는 주장과도 일치
하는 것이다. 즉 학교와 임상 현장에서는 위임준비성 4가
지 영역 중 특히 위임 기술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
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
만족은 5점 만점에 평균 3.04±0.46점이었다. 같은 도구
를 사용하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는 직무만족의 총 평균이 3.14±0.33점이
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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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직무만족 평균을 비교한 연구[9,10]에서도 일반적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점수
가 종합병원의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일관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유로 선행문헌[9,10]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이 기본간호 제공의 
증가로 동일한 근무시간 안에 수행해야 할 업무량의 증
가에 의해 기인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업무
량의 정도와 내용에 대한 추이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의 하위 영역 중 ‘상호작용’이 가장 높고 
‘보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Kim 등[25]의 연구와도 일치
하였다. 한편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26]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간호사 인
력의 보수체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하위 영역 중 상호작
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 조직의 팀워크는 간
호사 개인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27]를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
스가 팀체계를 통해 팀워크가 발휘되어 간호사의 직무만
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임준비성에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간호사의 위임 관련 특성 중 위
임 교육 여부(t=-2.77, p=.006)가 위임준비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17]와 유사함을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급성 진료 환경에서 위임 자신감이 부족한 간
호사에게 위임 교육 후에 원활한 의사소통 및 개선된 피
드백 등의 효과적인 위임이 가능해졌다는 연구 결과[13]
와 유사한 맥락을 나타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위임 교
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다른 도구
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연령과 연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28], Lee와 Koh [28]의 연구에서는 30-39세
보다 24세 미만과 40세 이상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포함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르웨이 간호사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위임이 간호사의 직무만
족과 관련성이 있었고[14], 미국 급성진료병원의 간호사

는 과중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보조인력에게 효과
적으로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13]으로 나타나 국외 선행문헌에서는 간
호사의 업무위임과 직무만족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뒷받
침하였다. 위임준비성의 하위 영역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
관계에서는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위임업무구분’, ‘위
임 내용에 대한 이해’, ‘위임 기술’ 모두 직무만족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의 간호사가 환자상태에 따라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와 
간호조무사에게 위임가능한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임업무의 이해, 구분 및 기술 습득이 준비되
어야 직무만족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 위임관련 
교육 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직무만족 하위 영역 중 ‘상호작용’, ‘직무’, ‘전문 직업
적 수준’, ‘행정’, ‘보수’ 영역과 위임준비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상호작용’과 ‘전문 직업적 수
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특성상 간호사들이 직
접간호시간의 증가로 인한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중요성과 가치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2]와 팀워크로 인해 인력들의 높은 상호작용과 성숙
한 의사소통이 위임에 도움이 되었고[29], 교육을 통해 
향상된 위임이 팀워크를 촉진시켜 간호사의 만족도를 높
였다는 연구결과[27]를 통해 그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영역 중 ‘자율성’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간호사의 위임이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
구[14]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의 위임
준비성은 간호보조인력과의 업무 위임을 다루고 있지만 
자율성 문항에는 간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결정권을 다루
고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간호교육과 실무 및 행정에 미치는 
간호학적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교육과 
실무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의 간호사들은 위임준비성 
중 간호보조인력에게 피드백을 확인하는 행위와 같은 위
임 기술이 가장 부족하였으며, 위임 교육을 받은 간호사
들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보다 위임준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들이 위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돕고,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임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간호행정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에
서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팀 간호체계로 운영되
면서 위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간호만족도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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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위임준비성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
러 학교 교수진 및 간호관리자들의 위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내 간호관리학 학습목표에 업무에 대한 위임을 
포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
로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위임준비성은 위임 교육 
여부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병동 간호사가 효과적인 위임을 위해서는 학교와 간
호현장에서 위임 기술을 포함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
을 시사한다. 또한 위임준비성과 직무만족 간에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영역 
중 ‘상호작용’, ‘직무’, ‘전문 직업적 수준’, ‘행정’, ‘보수’ 영
역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영역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팀 간호체계와 직접간호시간 증가 등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위임준비성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유의한 결
과인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5개 종합병원
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종별, 지역
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지역
별, 종별 분포를 확대하여 교육 제공에 따라 위임준비성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도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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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미 영(Miyoung Kim)                    [정회원]

• 200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
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인적자원관리, 간호윤리, 일-가정 양립


